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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을 다시 보다, 세상을 연결하다, 내일을 준비하다
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2025.1.7.(화) 09:00 배포번호 국립전주박물관 2025-01

담당 부서 국립전주박물관 책임자 학예연구관 선유이 063-220-1022

학예연구실 담당자 학예연구사 오다연 063-220-1043

근대를 살아낸 화가, 채용신

-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에서 활동한 채용신의 회화 세계 조명 -

 

□ 전시기간: 2024. 12. 20.(금) ~ 2025. 4. 27.(일) 

□ 전시장소: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전주와 조선왕실실

□ 전시품: <정몽주순절도> 등 8건 27점

□ 입장료: 무료

 국립전주박물관(관장 박경도)은 2024년 12월 20일(금)부터 상설전시관에서 

주제전시‘채용신과 근대’를 진행한다. 채용신蔡龍臣(1850~1941)은 고종 

어진을 그리며 초상화가로 명망을 높였다. 20세기 초 고향으로 돌아와 전

북 지역에서 초상화를 비롯해 화조영모화, 산수화, 고사인물화 등 다양한 

그림을 제작했다. 이번 전시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의 채용신 학술 총

서 발간 및 학술 콜로키움의 결과를 바탕으로 20세기 전반 전북 지역에서 

활동한 채용신의 다양한 회화 세계를 조명한다. 

신소장품 최초 공개 

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2023년에 구입한 신소장품 5건을 최초로 선보

인다. 그중 <정몽주순절도鄭夢周殉節圖>(도1)는 고려 말 충신인 정몽주(133

8-1392)의 죽음을 그린 역사고사 인물화이다. 정몽주가 조영규의 철퇴를 

맞고 선죽교 위에 쓰려져 피를 흘리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생생한 인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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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, 건물과 나무의 채색 등에서 채용신의 화법을 확인할 수 있다.

 또 한밤중의 호랑이와 다람쥐를 그린 이색적인 <영모도>(도2)는 채용신이 

1906년 정산군수직에서 물러나 김제 일대에서 그림을 그렸던 시기의 작품

으로 그의 초기 영모화풍을 살펴볼 수 있다. 그림 상단에는 전북의 선비인 

이정직李定稷(1841-1910)이 쓴 글이 있는데 이를 통해 채용신과 이정직, 이

정직의 제자이자 그림이 제작된 호문당의 주인인 송기면宋基冕(1882~1956) 

3인의 관계를 알 수 있어 흥미롭다.

채용신, 전북에서 근대적 공방을 운영하다. 

 고향에 돌아온 채용신은 익산에서 금마산방(1906-1923)을, 1926년 이후 정

읍에서 채석강도화소를 운영하며 주문에 응하는 그림을 그렸다. 꽃나무와 

암석을 배경으로 한 쌍의 새를 그린 <화조화10폭병풍>(1914)은 화려한 진

채와 구성, 규모에 있어 궁중화조화의 영향을 보여준다. 채용신은 부부 금

슬이나 화합 등 상서롭고 좋은 의미를 갖는 화조영모화를 공방에서 반복

해 제작했으며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소재와 배경을 변형했다. <화조영모

화8폭병풍>(도3)은 사실적이면서도 독특한 동물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작

품이다. 어미젖을 빨고 있는 강아지, 풀꽃을 뜯어먹는 토끼, 작은 벌레를 

바라보는 공작 한 쌍 등은 채용신이 구상한 독특한 도상이다. 

 1928년에 그린 <정자관을 쓴 선비 초상>(도4)은 주인공 얼굴 표현에서 근

대 사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. 이 작품은 인물 뒤에 산수병풍을 넣어 

하단에 깔린 화문석과 함께 공간감을 구현했다. 후에 쓰기 위해 비워둔 사

각 제목란, 족자 뒤쪽 배접지의 낙관, 상단과 좌우에 비단을 붙이는 대신 

문양을 그려서 표현한 점 등은 채용신의 후기 초상화의 제작 양상을 잘 

보여준다.

 국립전주박물관은 ‘다시 찾는 박물관’을 만들고자 정기적으로 상설전

시실의 전시품을 교체하고 있다. 새로운 소장품을 조사·연구하고 전시와 

발간물을 통해 그 결과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새로운 정보뿐만 

아니라 영감을 얻고 일상에서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. 2025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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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, 채용신이란 화가가 20세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방을 차

려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다양한 그림을 제작했던 모습을 살펴보고 

그의 새로운 시도를 즐겁게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.

붙임: 주요 전시품 설명 자료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오다연
(063-220-104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4 -

붙임  주요 전시품

     

전시실 전경

도1. 채용신, <정몽주의 순절>, 20세기 초, 면에 색, 
국립전주박물관 전주78789 

도2. 채용신, <호랑이와 다람쥐>, 20세기 초, 종이에 
색, 국립전주박물관 전주78791  

고려 말 충신인 정몽주鄭夢周(1338-1392)의 죽음을 그
린 역사고사 인물화이다. 그림 중앙에 정몽주가 조영규
의 철퇴를 맞고 선죽교 위에 쓰려져 피를 흘리는 장면
이 그려졌다. 정몽주가 타고 온 갈색 말은 놀라 도망가
고 이를 지켜본 두 명의 하인도 달아나고 있다. 생생한 
인물 표현, 건물과 나무의 채색 등에서 채용신의 화법
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림의 상단에는 송도(지금의 개성) 
성곽이 그려져 사건이 일어난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. 
동시에 하단에 정몽주의 절의를 기리며 조선 후기에 
세워진 비각이 함께 묘사된 것이 흥미롭다. 

이단으로 나뉜 화면의 아랫부분에는 커다란 소나무와 
두 마리의 다람쥐가, 윗부분에는 달이 떠 있는 바다를 
향해 가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들이 그려졌다. 
호랑이와 다람쥐가 함께 등장한 독특한 구성인데 석정 
이정직李定稷(1841-1910)이 그림 위에 당나라 시인 저
광희儲光羲의 「용맹한 호랑이 글(猛虎詞)」 일부를 썼
다. 채용신은 1906년 정산군수직에서 물러나 김제 일
대에서 그림을 그렸는데, 이 작품으로 갈색과 푸른색 
담채를 사용했던 초기 영모도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. 
채용신과 이정직, 이정직의 제자이자 호문당의 주인인 
송기면宋基冕(1882-1956) 3인의 관계를 알 수 있어 흥
미롭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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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3. 채용신, <화조영모8폭병풍>, 20세기 전반, 면에 
색, 국립전주박물관 전주78787

도4. 채용신 <정자관을 쓴 선비 초상>, 1928년, 면에 
색, 국립전주박물관 전주78790

제일 오른쪽 1폭은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
쌍의 학과 거북이 등장하는데 모두 장수를 뜻하는 상
서로운 동물이다. 제2폭 파초 앞에 모인 닭과 병아리, 
제4폭의 오동나무 아래 어미젖을 빨고 있는 강아지는 
가족의 따뜻함, 정겨움을 보여준다. 또 토끼가 풀꽃을 
뜯어먹는 장면, 암수 공작이 작은 벌레를 바라보는 장
면은 채용신이 구상한 독특한 도상이다. 제6, 7, 8폭에 
단독으로 등장하는 매, 사슴, 원숭이는 용맹함, 장수, 
관직을 상징하는데, 각 동물의 자세와 시선은 감상자의 
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. 채용신의 도장이나 글은 남아
있지 않지만, 새를 표현하는 필법, 녹색과 군청색을 진
하게 칠한 바위 처리, 하늘이나 물가를 청색으로 엷게 
칠하는 방식 등은 채용신의 전형적인 특징이다. 

정자관에 심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학자가 정면을 바
라보고 있다. 이 초상은 함께 전시된 <송병화 초상>을 
제작 후 16년이 지나 완성된 것으로, 그 사이의 변화를 
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. 주인공 얼굴 표현에
서 근대 사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며, 인물 뒤편에 
펼쳐진 삼폭 산수병풍은 하단에 깔린 화문석과 함께 
공간감을 구현했다. 폭이 좁은 화면, 제목을 위해 남겨
둔 사각 제목란, 족자 뒤쪽 배접지의 낙관, 상단과 좌
우에 비단을 붙이는 대신 그려서 표현한 문양대 등은 
채용신의 후기 초상화의 제작 양상과 장황 방식을 잘 
보여준다.


